
【 4 】 2005년 3월 21일 월요일wwwwww..iippccss2211..ccoomm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 윷놀이는 각 읍면동을 대
표하여 2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
기가 진행됐다. 윷놀이 경기는 3동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내체육관에서 실
시했다.
윷놀이는 놀이 자체의 목적과 내기와 겨루기 목적

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대회는 시상금과 트로피를 정
해놓고 겨루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읍면동에
서 가장 윷을 잘 노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지역을 대표
하여 겨루기에 참가했다.
이번 윷놀이 대회 결과 1등은 소흘읍이 차지했다.

결승전에서 신북면 대표로 참가한 선수가 음주로 취
한 상태에서 윷을 놀지 않아 신북면체육회장이 경기
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몰수패를 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신북면이 2위, 이동면이 3위를 차지했으며

우정상에는 창수면, 응원상은 가산면, 모범상은 포천
동이 각각 차지했다.
1등에게는 상금 30만원과 트로피, 2등에게는 상금

20만원과 트로피, 3등에게는 상금 1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됐으며 우정상,응원상,모범상 각 1팀씩에게는 5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됐다.
이날 윷놀이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수상자명단은다음과같다.

▒1등정종훈 이시훈(소흘읍) ▒2등 이각종 조기형(신
북면) ▒3등 이국동 차상만(이동면) ▒우정상 이호운
김도만(창수면) ▒응원상 김재곤 원근호(가산면) ▒모
범상 김정숙 김경덕(포천동)
제기차기는 각 읍면동에서 6명의 선수를 발굴하여

출전했으며 6명의 선수들중에서 각 1명씩을 선발하여
동시에 제기차기를 실시하여 가장 많이 찬 순으로 7명
을 선발하여 다시 제기차기를 실시하여 1위부터 7위
까지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각 1명씩 선발하는 제기차기 경기에서 신북면 윤종

만 선수가 15개, 소흘읍 신치윤 선수가 14개, 화현면
변석남 선수가 11개, 이동면 김민자 선수가 5개, 군내
면 이건풍 선수가 30개, 관인면 임미순 선수가 40개,
선단동 장경섭 선수가 32개, 영북면 김기안 선수가 29
개, 포천동 서두봉 선수가 6개로 각 읍면동 대표에 선
발됐다.
7명을 선발하여 경기를 한 결과 1등은 화현면 변석

남 선수, 2위는 관인면 김민자 선수, 3위는 영북면 김
기안 선수, 아차상에는 포천동 서두봉 선수가 각각 차
지해 1위는 상금 20만원과 트로피, 2등에는 상금 10만
원과 트로피, 3등은 상금 5만원과 트로피, 아차상에는
상금 3만원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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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포천민속경기대회윷놀이·제기차기

윷놀이소흘읍1등·신북면2등·이동면3등차지
제기차기1등변석남(화현면)·2등김민자(관인면)·3등김기안(영북면) 

▲ 윷놀이에 참가한 각 읍·면·동 선수들이 개회식 직후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 포천 관내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매번 신중하게 윷을 놀았다.

▲ 윷놀이 결승에서 신북면의 기권승이 선언되자 소흘읍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제기차기 예선전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양복을 입은 참가자자가 출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민속경기 행사진행요원들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선수들을 주시하고 있다.

▲ 예선에서 탈락된 각 지역 선수들은“최선을 다했지만, 평소기량에는 못 미쳤다”며 아쉬워했다.

▲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 힘차게
윷을 놀고 있는 선수들.

▶ 제기차기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관인면 김민자 선수.


